
24 제 866 호201̀1년 12월 14일수요일 / 불기 2555년

1. 고구려와 대발해
흔히 사가들은 일연이‘세 나라의 빠진

이야기’를〈삼국유사〉에 담아내겠다고 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책이 신라ㆍ경주ㆍ
왕실 중심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한다. 그러
나〈삼국유사〉는 신라를 중심으로 기술해
가면서도 고조선과 부여 및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가야와 대발해 등 여러 나라들의 건
국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다. 이것은 일연이
국사(國師)의 소임을 맡으면서 강화도경의
국립도서관에서 많은 역사서들과 경사자집
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
다. 그는 이들 고전들을 깊이 섭렵하고 취
사선택해 신라만이 아니라‘삼국’을 넘어
‘십국’내지‘이십국’유사를 담아냈다. 

일연이 고조선과 마한 및 부여와 신라
를 넘어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
등까지 담아낸 것은〈삼국유사〉가 신라사
중심의 서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일연은‘북부여’와‘동부여’조목
에 이어‘고구려’조목을 신설해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첫째딸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추모(鄒牟)왕의 가계를
보여준다.  
유화의 아들은 활을 잘 쏘았던 까닭에

‘주몽’(朱蒙)이라고 불렸다. 주몽은 이복형
제인 대소(帶素) 등으로부터 벗어나 오이
(烏伊) 등 세 사람을 벗 삼아 엄수(淹水)에
이르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河
伯)의 손자다. 오늘 도망 나오는 길인데 뒤
쫓는 자가 거의 다 쫓아왔으니 어찌해야
하겠느냐?”이에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
들어 그를 건너가게 하고는 곧 흩어지니
뒤쫓는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
를 세운 뒤 곧 국호를‘고구려’라 했다. 〈삼
국유사〉는 고구려 기사로 탑상 편의‘요동
성 아육왕탑’과‘고구려 영탑사’조목과
흥법 편의‘보장봉노 보덕이암’조목을 싣
고 있다. 김부식은〈삼국사기〉에서‘발해’
를 빼버림으로써 고구려 이후 동북아 지역
에서 이뤄진 우리 문화를 잃게 했다. 반면
일연은 고구려의 후예인 대발해에 대해
‘말갈 발해’조목으로 담아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뿌리였던 만주 전역에 대한 연결
고리를 이어내고 있다. 
말갈은 당대에‘흑수(흑룡강) 말갈’과

‘속말(송화강) 말갈’로 나뉘어져 당대에 속
말 말갈은 발해(渤海)를 세웠고, 송대에 흑

수 말갈은 금(갏)나라를 세웠다. 금을 세운
황제는 경주 김씨였던 김치양(金致陽+千秋
太后)의 아들인 완안(完顔, 王)씨 함보(函
普)이며, 고씨의 별종인 대씨(조영)는 고구
려 유민과 말갈세력과 함께 진국(震國)을
세웠다. 그 뒤 712년에는‘말갈’이란 이름
을 버리고 오로지‘발해’라고만 불렀다. 대
씨가 세운 대발해는 고구려 계승자로서 고
조선 이후 한민족의 강역을 가장 크게 넓혀
5경 15부 62주를 두었다. 문황(대흠무) 시
대에 서쪽으로는 산동반도의 등주를 함락
시켰으며 북쪽으로는 흑룡강가에 자리한
흑수 말갈을 정벌했다. 그 뒤 230여 년간 주
변의 당나라와 일본 및 통일신라와 교역하
면서 동북아의 대제국으로서 자리했다.
926년에는 마지막 애황(대인선) 때 글안(갍
갷)의 이간책에 넘어가 나라가 무너졌고 후
발해 흥요국 정안국(열만화) 올야(兀惹, 오
소경) 대원국 등 여러 나라가 일어나 부흥
을 도모했으나 지속되지 못했다. 일연은 대
발해를 담아냄으로써 조선조 실학자인 유
득공의〈발해고〉가 편찬되기까지 만주 전
역이 우리의 강역임을 환기시켜 주었다.

2. 가야와 임나가야 그리고 왜가야
일연은〈삼국유사〉의 기이 상편에‘오가

야’조목과 기이 하편에 고려 문종 때 금관
주지사를 했던 김양일(金陽溢)이 편찬한

〈가락국기〉를 요약해 싣고 있다. 그는‘대
가락국’과‘오가야’를‘조목’으로 편입시
킴으로써 6부 가야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했
다. 최근의 고고학과 인류학의 성과에 의하
면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는 부여로부터 이
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조선이 해체되
면서 그 거수국이었던 부여는 청동기에 이
은 철기문명을 흡수하면서 앞선 문화를 누
렸다. 특히 철기에 대해 능했던 이들은 배
를 타고 바다(하늘)을 건너 온 것으로 짐작
된다. 
수로왕은 즉위 후 완하국(琓夏國)으로부

터 건너온 탈해(脫解)에 의해 왕위 찬탈의
위험을 겪었다. 왕위를 내놓으라는 탈해의
협박에 수로가 양보하지 않자 탈해는‘기
술’(奇術)로써 승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
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가 되자 수로는
독수리가 됐고, 다시 탈해가 참새가 되자
수로는 새매가 됐다. 곧이어 각자 본모습으
로 돌아온 뒤 탈해는 죽이기를 싫어하는
수로의 인덕(仁德)에 머리를 조아리며 항
복했다. 그 뒤 탈해는 가야를 떠나 신라(계
림)로 도망했다. 이후 수로는 인도의 아유
타국의 허황옥 공주를 맞이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된다. 점차 가야는 낙동강을
주변에 형성된 수십 개의 부락국가들을 연
합해 부족국가를 형성해 금관가야(김해),

아라가야(함안), 고령가야(진주?, 상주 함
창?), 대가야(고령), 성산가야(성주), 소가야
(고성)의 6가야가 됐다. 이 중 가장 세력이
큰 금관가야가 다른 5국을 관할하는 맹주
가 됐다.
금관가야는 42년 개국 이후 491년 동안

지속되다가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멸
망당할 때까지 존속했다.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500여 년 동안 지속
하다가 신라 진흥왕 23년(562)에 신라에
합병됐다. 그런데 금관가야는 부산 복천동
에서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과 가야-백제-
왜의 연합군의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한 이
래 왜국으로 건너가 왜가야를 건국했다. 김
해 대성동 고분 13호에서 출토된 파형동기
와 청동솥[銅 ], 23호에서 나온 호랑이모
양띠고리[虎形帶鉤], 송산리 6호 고분에서
나온 벽돌 도판 등의 유물들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대무신왕에게
무너진 동부여(대소) 이외에 북부여의 세
력들은 만주의 북서쪽에 머물며 세력을 유
지했다. 285년 고구려 서천왕 16년에 선비
족 모용외(慕容 )의 침입에 의해 옥저땅
으로 도망했다가 뒤에 다시 본국을 회복했
다. 하지만 346년 연왕(燕王) 모용황(慕

容 )에게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그 땅은
고구려의 판도가 됐다. 철기를 배경으로 한
부여의 일족들은 다시 동해 바다를 타고
내려와 가야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가야가
철 생산지와 무역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부여로부터 계승된 제철기술
덕분이었다.
금관가야의 왕이었던 응신(應神)은 나라

가 고구려-신라 연합군에서 무너지자 수
많은 가야인들을 이끌고 왜국으로 건너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와치 왕조의 기반
을 다졌다. 그리해 그는 이후 왜국(일본)의
실질적인 시조가 됐다. 이곳으로 도래한 30
여년 뒤에 가와치 왕조를 세운 인덕은 일
본의 16대 왕으로 자리잡았고 그를 모신
인덕천황릉(仁德天皇겓)은 이 사실을 증명
하고 있다. 인덕천황의 원래 이름은 오호사
자키노 스메라키코도(大쟡天皇)이며 313~
399년까지 재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
는 선왕이었던 응신(應神)의 네 번째 아들
이었다. 이 능은 107기가 넘는 수수께끼의
백설조(百舌鳥) 고분군 중 가장 큰 전방후
원분이다. 사방에 거대한 해자(垓字)가 둘
러쳐 있는 인덕천황릉은 이집트의 피라미

드와 중국의 진시황릉과 함께 세계 3대 대
형고분으로 꼽히고 있다. 전장 486m와 전
방부 306m로 된 총면적 464.123㎡로 된 이
큰 능의 축조는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루
어졌으며 어떠한 토목 기술로 가능했을까?
일본 하비키노(羽曳野)시에 있는 인덕천황
의 아버지인 응신천황릉의 규모 역시 이
능에 버금갈 정도로 크다.
철에 능했던 가야인들은 오랫동안 철 생

산으로 호황을 맞이했다. 가야인들은 철을
대량 생산해 반도와 대륙을 오가며 중개상
을 했던 대방(帶方) 등을 통해 만주와 중국
등지에 철을 판매했다. 철의 대량 생산과정
에서 인력이 모자라자 왜인들을 용병으로
데려다 썼다. 그들이 사용하였던 유물들 일
부가 가야지역에 남아있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 학자들은 왜국(일본)이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를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광개토
대왕비문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것은 고고학과 인류학의 연구 성과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오히려 일본으로
건너간 가야인들이 경상도 일대에 존재했
던 임나가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왜국 지역에서는 왜가야를 경영했다. 큐슈
와 관서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가야의 유물
유적들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처럼 일연은〈삼국유사〉에‘오가야’와

‘가락국기’조목을 담아냄으로써 한민족의
해외 진출의 시원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 백제와 대화왜
최치원은 일찍이 마한을 고구려라 하고

변한을 백제라 했다. 일연은〈삼국유사〉의
기이 편에서‘변한 백제’, ‘남부여ㆍ전백
제ㆍ북부여’, ‘무왕’, ‘후백제 견훤’조목
과 흥법편의‘난타벽제’, ‘법왕금살’등 백
제 관련 조목을 싣고 있다. 졸본부여인이었
던 소서노(小西努)가 아들 비류(沸流)와 온
조(溫祚)를 데리고 졸본부여의 주몽과 연
합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아들 유리(괧璃)를 태자로 옹립하
자 소서노는 아들들을 데리고 남으로 내려
왔다. 비류는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인
천 부근의 미추홀에 비류백제를, 온조는 서
울 하북 위례성(잠실 몽촌토성)에서 한성
백제를 세웠다. 온조왕 14년에 하남 위례성
에 도읍을 하고‘십제’(十濟)로 국호를 삼
았다. 반면 비류는 습기가 많고 물이 짠 미
추홀에 살 수 없어 위례성으로 돌아온 뒤
에 나라 이름을‘백제’로 고쳤다. 이것을
흔히 한성백제라 한다.
이후 문주왕은 도읍을 웅천(공주)로 옮

겼고(475), 성왕은 다시 소부리군(부여)으
로 옮겨(538) 국호를 남부여라 했다. 일연
은 사비백제를‘남부여’라고, 한성백제를

‘전백제’라 했으며, 졸본부여가 북부여에
서 나왔으므로‘북부여’라고 조목을 병기
하였다. 백제와 가야와 왜국의 연합군이 부
산 복천통 전투에서 고구려와 연합한 신라
군에게 패하면서 가야의 중심은 왜국으로

이어졌다. 가야는 경상도 일대에 임나가야
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왜가야를 무대
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갔다. 반도의
임나가야 세력이 미미해지자 점차 왜가야
지역의 주체가 백제인들로 대체됐다. 백제
사마(斯麻)왕이었던 무녕왕은 개로왕의 왕
비가 곤지왕과 함께 왜로 가던 중 낳았다
고 전해진다. 왜국에서 태어난 무녕왕은 백
제로 돌아와 왕위에 오른 뒤 왜국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71년 7월
5일 무녕왕릉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한성백
제가 망하고 남부여(공주/부여백제)로 이
어지면서 그 일부세력들이 왜국으로 건너
가 왜가야 이후의 지배질서와 영향력을 이
어받았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신라의 연합작전

은 금관가야의 유민들을 왜국으로 건너가
게 하였다. 이들을 바다 건너 북 큐수 지역
으로 이끌고 간 응신과 인덕은 동쪽으로
더 나아가 긴키 지방으로 진출해 야마토
(大和) 조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대한
업적을 이뤄낸 뒤에 응신과 인덕은 그곳에
묻혔고 그들의 위업을 기념하기 위해 왕실
은 거대한 왕릉 역사를 감행한 것으로 짐

작된다. 비록 가야는 신라에 합병됐지만 왜
가야를 통해 대화왜, 즉 야마토 조정의 기
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선진문명을 발전시켰던 한성백
제는 몰락하고 그 일부 세력이 내려가 남
부여로 이어졌지만 한편으로 백제는 왜국
으로 시선을 열어갈 수 있었다. 결국 대화
왜의 첫 주자는 무녕왕에서 비롯됐다. 이후
야마토 조정은 백제계 주도로 이루어지면
서 왜국의 기반은 점차 가야 중심에서 백
제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해서 이러한 부분
들에 대한 논의는 좀더 연구되고 논증돼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일연은〈삼국유사〉안에 만주 전역과 한

반도 및 왜국 열도에서 일어난 여러 역사
기록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국 사이의 전쟁을 비롯해 후삼국 전쟁
및 거란과 여진의 침입 그리고 몽골과 홍
건적 등의 침입으로 인해 많은 사료들이
사라진 뒤에〈삼국유사〉를 편찬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앞서 이루어진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각훈의〈해동고승전〉등 여
러 고기들을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사료들
사이의 정합성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수트라이자 바이블인

〈삼국유사〉가 태어날 수 있었다. 
신라에 앞서 이들 여러 나라들의 개국조

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삼국유사〉를 탄생
시킬 수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서책의 역사적 가치
를 다시 반추하게
된다.

기획연재

고영섭교수(동국대불교학과)

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3국 아닌 10~20국 역사 담아

국립중앙박물관에전시된발해유물. 일연은김부식과달리발해를〈삼국유사〉에포함시켜만주와
한반도를연결했다.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의 기술

한반도일대각국역사기록해

대화왜는무녕왕에서비롯됨서술

만주가우리강역임을환기시키고

‘오가야’조목해외진출짐작케해

신화중심으로기술하면서도

고구려·백제·가야·대발해포함

소소중중한한분분께께 마마음음을을전전하하세세요요~~

법회, 환갑,돌잔치,칠순명절등각종행사용선물로아주좋습니다!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현대불교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02)2004-8216 / F.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건포,습포마사지 특징
10분정도마른수건또는젖은수건으로손발끝에서부터심장쪽으로, 배꼽을중심으로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항균,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샤워타올, 세안타올,수세미 - 3종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담았습니다. 곰팡이를억제하는항균성과항독성이있는순수천연삼베(햄프)
사와죽사(대나무에추출한원사)를합사하여제조된순식물성제품입니다. 수분을빨
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촉진으로곱고탄력있는피부로바꾸어드리는환경친화적제품입니다.


